
화학·석유정제 전력 수요 저조!
산자부 , 2002년 전력 소비 8.0% 증가 … 심야전력으로 12월 최대

2002년 전력 소비량이 2001년보다 8.0% 증가한 가운데 12월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화학·석유정제 업종의

전력소비는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2년 전력소비량은 2785억kW로서 전년대비 8.0% 증가했다. 또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

편의성 추구에 따라 겨울철 난방전력이 크게 증가해 12월 전력소비는 8.2% 증가한 248억kW로 월간 최대치를 갱

신했다.

2002년 8-9월에는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과 저기온으로 하계 냉방전력의 수요증가가 저조했던 반면, 10월부터

일찍 시작된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전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해 12월 중 최대수요는 4470만kW를 기록하면서 연간

최대전력 4577만kW에 근접했다.

겨울철 난방전력 민감도 조사에 따르면, 총 난방전력 수요는 665만kW로 겨울철 기온이 1℃ 하락함에 따라 31

만kW의 난방전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심야전력은 24.9%나 증가해 난방전력 수요를 리드했다.

이에 따라 주택용 전력은 11.8%, 일반용은 9.1%, 교육용은 11.9% 각각 증가한 반면, 산업용 전력은 6.4% 증가에

그쳤으며, 농업용도 3.0% 증가에 머물렀다. 주택용,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기에너지의 쾌적

성과 편리성 때문에 난방용 전기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산업용 전력은 수출주도형 업종인 자동차(11.5%), 반도체(13.1%) 및 조선(12.2%)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,

전력소비 비중이 높은 화학제품 및 섬유업종은 소비둔화로 각각 3.5%, 2.7%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6.4% 증가

했다.

그러나 화학제품과 섬유업종이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2억kW, 54.3%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.

12월 화학제품의 전력소비는 전년대비 3.8% 증가에 불과했으며 고무제품과 석유정제 업종 역시 10.2%, 14.3%로

증가폭이 작은 편이었다. 2002년 전체 실적으로도 화학제품은 3.5%, 석유정제는 5.6% 증가에 머무른 반면, 고무제

품 업종의 전력수요는 11.7% 증가세를 기록했다.

제조업의 전력 소비실적 (단위: 100만㎾h, %)

구 분 2001.12 2002.12 증감률 2001 2002 증감률

철 강 2,220 2,212 - 0.4 23,498 24,982 6.3
화학제품 1,64 1 1,7 02 3 .8 19 ,3 82 2 0 ,0 65 3 .5
섬유의복 1,273 1,295 1.7 15,137 15,543 2.7
반도체 879 1,016 15.5 10,264 11,604 13.1
자동차 635 791 24.5 7,548 8,414 11.5
펄프종이 698 713 2.2 7,917 8,170 3.2
요 업 852 906 6.4 9,306 9,923 6.6
기계장비 429 495 15.6 4,655 5,288 13.6
식료품 520 561 7.9 6,387 6,768 6.0
고무제품 4 0 1 442 10 .2 4 ,4 14 4 ,93 0 11.7
조립금속 369 415 12.6 3,969 4,399 10.8
석유정제 3 57 4 09 14 .3 4 ,044 4 ,2 72 5 .6
사무기기 202 208 2.7 2,617 2,653 1.4
전기기기 208 222 6.7 2,685 2,507 - 6.6
조 선 199 237 18.8 2,204 2,472 12.2
기 타 439 475 8.2 4,705 5,153 9.5
제조업 11,322 12,099 6.9 128,732 137,143 6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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